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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통해지속가능한인류공동체비전제시한다

휴머니티(HUMANITY HUMAN+COM

MUNITY) 를주제로열리는 2019광주디자인비

엔날레는디자인의가치와역할을통해사회적문

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한인류공동체를위한디

자인비전을제시하는프로그램으로꾸려진다.

이길형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은 29일 라

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2019광주디자인비엔

날레 (9월7일~10월31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

등) 마스터플랜을발표하고참여작가와전시구

성등을소개했다.

◇디자인비엔날레상징조형물을만나다

올해행사에서는본전시가열리는비엔날레전

시관앞에행사를알리고환영의의미를담은조형

물들이설치되는게특징이다.담양소쇄원에서모

티브를 얻은 웬디 선더스와 빈센트 드 그라프의

커뮤니티정원은관객들에게체험과휴식공간을

제공하는작품으로공동체적가치를생각해보게

하는프로젝트다.

또 주제관으로진입하는계단과광장을연결하

는바닥그래픽작품을전시하며건물과건물사이

를이어주는오브제를통해주제휴머니티를구현

한 웰컴아치도설치한다.

◇사람을생각하는따뜻한디자인

사람을노래하다는주제로펼쳐지는주제관은

디자인을통해사람이어떻게서로이해하고공감

하며상생하는사회를만들어나갈것인가고찰하

고,사람사는따뜻한세상을만들기위한고민들을

풀어낸작품을전시한다.

네덜란드출신댄루스가르데의 Lotus 는만지

면반응하는작품의특성을이용해관람객들이자

유롭게접촉하며작품이어떻게건물과환경,과거

와현재,인간과소통하는지탐색해보는설치물이

다. 헝가리작가키스미클로스의 Ball Room 은

현대인의감정을대변하는이모티콘을 공이라는

물체로구현한작품으로이모티콘디자인을통해

서로의감정을표출해보는프로그램이다. 또관객

들이미디어작품의일부가돼인간다움을표현하

는 휴머니티아우라도눈길을끈다.

◇바우하우스의역사를찾아서

국제전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을 주제로

꾸며졌다.화제를모으는건 바우하우스 100주년

특별전이다. 근대디자인의시작으로불리며디

자인역사에큰획을그은바우하우스의정신을재

조명,현대디자인에미친영향과의미를고찰해본

전시다. 바우하우스상징조형물인예술버스프로

젝트 Tiny Bauhaus (길이 7m, 폭 3m)가설치

되며,당대디자인된바우하우스의대표적오브제

와시각자료가전시된다. 또 괴테문화원으로부터

지원받은 바우하우스 VR영상을통해체험도할

수있다. 그밖에박원민안희원등국내작가들이

재해석한 바우하우스의 모습과 함께 독일바우하

우스 데사우 뮤지엄 토어스텐 블루메와 안상수+

Pa Ti 의워크숍결과물도전시된다.

국제전의또다른섹션인 디자인과공동체에서

는전세계유명디자이너들이참여해21가지현대

주택 모델을제작, 가공의도시를만들어공동체

주거공간에대한디자인의역할을제안하고 사회

를위한디자인에서는사람을먼저생각하는디자

인의 출발과 그 모습을 구현한 북유럽 등 각국의

디자인을공유한다.

◇산업지역과연계하다

사람,사람들을위한기술을주제로열리는 기

업관은사람과사회, 사람과환경을연결하는기

술전달을통해인간을위한디자인을탐색해보는

섹션으로 공유를중심키워드로놓고다양한전시

를구성했다.

그래피티스튜디오 범민이제작하는밝고경쾌

한이미지의그래피티로인트로공간을조성하며

일광전구의감성조명, 기아자동차의예술작가작

품, 아이쿱의스마트의료플랫폼등을만날수있

다. 응답하라,너,나, 우리! 를주제로구성된 체

험관은놀이와휴식을주제로한전시작품발표와

작가와의소통, 휴식이이뤄지는공간으로쉼터와

놀이터를전시작품처럼구성했다. 배움터는 즐거

운학교를테마로교육서비스디자인사례를전시

하며 장터 섹션에서는영국전통시장, 송정시장

등상업공간의도시디자인사례를연출한다.

광주다움, 광주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제로 열

리는 산업관은 광주산업과디자인을통한비즈

니스창출을도모하는섹션이다. 광주디자인센터

의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성과물이전시되며광

주뷰티산업진흥회회원사의제품과지역대학디

자인학가참여한뷰티패키지전시도열린다.

그밖에 국제통합학술대회, 대학생비즈니스 콘

테스트등부대행사가펼쳐지며아우디폭스바겐

코리아와함께하는사회공헌프로그램,휴머니티

국제포스터전, 한반도평화통일국기국제디자인

도개최한다. /김미은기자mekim@

지난해펼쳐진 1930모단걸다이어리 공연모습.

양림동 전역을 무대삼아 펼치는 쌀롱문화축제

1930양림쌀롱이오는6월1일올해의첫번째행

사를개최한다. 6월의주제는 낭만 .

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문화가있는날 주간 토

요일오후 2시~밤 9시에개최되는이번축제는광

주의근대(1930년대)를소재로음악,연극,전시,

마켓,체험등다양한프로그램이준비돼있다.

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예술가의 시

간은예술가체험프로그램으로,한희원미술관에

서 회화체험을 즐기고 이강하미술관에서는 큐레

이터와함께작품세계를배우며작품을활용한에

코백만들기를체험할수있다. 또 티소믈리에마

담도로시가운영하는 메종드떼에서는각종홍차

시음과함께홍차드로잉체험을만끽하고,윤회매

문화관에서 다음 작가와함께하는다도체험시간

을가질수있다.

미식여행을코드로양림을즐길수있는 양림맛

(味)의 시간프로그램도 있다. 6월 1일 양림제

과 , 양림빵집 , 양인제과등빵집을가이드와함

께둘러보는투어프로그램 양림빵지순례가개최

된다. 근대식양장이나생활한복을직접입어보고

흑백사진으로프로필촬영도체험할수있는 모

단의(依)시간 프로그램도함께진행된다.

카페에서차(茶)와함께음악공연을즐기는 쌀

롱콘서트에서는 낭만을주제로어쿠스틱,재즈,

국악등실력파청년아티스트들이출연한다.이강

하미술관에서진행되는토크프로그램 미스터노

바디쌀롱에서는 우리시대의낭만을주제로이

야기를 나눈다. 이 밖에도 양림홀리마켓 , 양림

달빛투어 등다양한프로그램을준비했다.

1930년광주에서의청춘들의이야기를다룬연

극 1930모단걸다이어리의 새 시즌 공연도 이날

첫공개된다. 올해는충장로에서상점 김세상회

를 운영하며 거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실존 인물

김세라가 새로운 등장인물로 등장한다. 호랑가

시나무아트폴리곤에서오후5시, 7시에총2회진

행된다.

양림쌀롱텀블러를구매하면제휴카페의커피

와음료를최대 3잔까지무료로제공하는행사도

진행된다. 각프로그램은사전신청및현장신청을

통해참가가능하다.문의 070-4239-5040.

/유연재기자yjyou@kwangju.co.kr

6월~11월 문화가있는날 토요일

음악부터연극 마켓까지근대여행

마을이무대… 6월에만나는 우리시대의낭만

이길형총감독 마스터플랜발표

올해주제는 휴머니티

소쇄원모티브 커뮤니티정원

휴식공간통해공동체가치모색

사람을노래하다 주제관

이해 공감…따뜻한세상고민

바우하우스100주년특별전

예술버스프로젝트조형물전시

바우하우스100년특별전에서전시될바우하우스상징조형물 TinyBauhaus . 본전시에서선보일키스미클로스의 Ball Room .


